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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 입소, 인도 
 

 
 

하느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 발견하는 진주같습니다. 노틀담 

수녀회의 청원자들은 우리를 청원자로 받아주신 메리 앨리스 수녀님과 메리 체타나 수녀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메리 앨리스 수녀님은 매사에 좋으신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 격려하는 매우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수녀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하며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메리 라자니 수녀님의 인도를 통한 3 일간의 준비 기간에는 우리가 하느님의 눈에 얼마나 귀한지를 

인식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시는 소중한 은사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첫 번째 선물은 “생명”이며 선물 속의 선물인 “성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기드온, 예레미야, 

바오로의 부르심에 대해 들었습니다. 모두들 다른 방식과 고유한 목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작은 자를 택하시며 하느님께서 기드온을 강화시키셨듯 그 작은 자를 강화시키십니다. 우리는 

부르심 안에 언제나 약속과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3 일간 우리는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며 그분께 삶을 헌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입회날은 2024 년 

7 월 6 일이었습니다. 그날, 수도 생활에 한발을 더 내디뎠기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죠티샤 수녀님과 레누 

수녀님이 진행한 기도 예식은 대단히 의미있었습니다. 기도의 주제는 “하느님 사랑으로 감싸여”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사랑하는 수녀님들의 온갖 사랑과 배려와 기도가 담긴 지지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날을 너무나 기억할만한 날로 만들어 준 죠티샤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노틀담 밭에 심어 주신 

하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수도 생활에 발을 

들인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하여 주시어, 돌아서는 일 없이 평생 당신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청원자 네하 한스다 


